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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. 지난 계절, 폭

염으로 인해 자동차 에어컨 사용이 잦았다면 이제는 슬

슬 히터를 켜는 시기가 돌아온 것이다.

자동차의 히터는 말 그대로 차량 송풍구로부터 뜨거

운 바람이 나와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난

방장치이다. 히터는 가을을 시작으로 겨울까지 운전자

의 필수품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운전자들을 사용하고 

있는 기능이다.

자동차 히터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적절

한 사용 시간과 온도 조절이다. 이 두 가지 요소는 운전

할 때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

도록 도와준다.

일반적으로 에어컨은 한번 틀면 차의 차량 운행을 마

칠 때까지 켜놓는 경우가 많지만 히터는 운전하는 내내 

틀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 안의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 작

동을 멈추는 경우가 많다.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자주 사

용할 수도 있는 만큼 자동차의 히터도 올바른 사용 방

법을 숙지해 두면 차량 운행에 도움이 된다. 자동차 히

터 사용 방법을 자동차 전문 사이트‘픽플러스’(1boon.

kakao.com/pickplus)가 소개했다.

■ 시동 걸고 5분 뒤에

자동차 히터는 연료 분사와 폭발 작용으로 뜨거워진 

엔진의 열을 차량 냉각수로 식히면서 얻어지는 열을 이

용한 난방 방식이다. 그러므로 시동을 걸자마자 히터를 

켜면 엔진이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뜨거운 바람이 나오

지 않는다.

자동차의 히터는 엔진 시동 이후 5-10분 정도 주행한 

시점 즉, 엔진 열이 충분히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

이 가장 효율적인 작동 방법이다.

만약 주행 이후 엔진이 충분히 달아올랐음에도 불구

하고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량의 

냉각수의 양과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하며, 냉각수 문

제가 아닌 경우 서모스탯(냉각수가 저온일 때 닫혀 있

게 하여 적정한 온도를 만드는 장치), 히터 코어 관 상태 

그리고, 송풍모터의 퓨즈 상태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.  

 

■ 적절한 온도와 풍량 조절

자동차 히터를 내기 순환 모드로 장시간 동안 작동해 

높은 실내 온도로 차량을 주행하면 차량 내부에 산소 

부족이 발행해 운전 중 집중력 저하나 졸음 운전을 야기

할 수 있다. 또한 실내 공기가 건조해져 호흡기 질환이나 

피부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히터는 적절한 

온도와 바람세기를 조절해 사용해야 한다. 자량 내부 온

도는 보통 섭씨 21-23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.

 

히터를 사용할 때는 우선 초반에는 히터 온도를 높여 

작동했다가 어느 정도 차량 내부 공기가 따뜻해지면 적

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.

또한 히터를 작동했다면 30분 정도에 외기 공기 유입 

모드로 전환하고 자동차 창문을 열어 충분한 환기를 시

켜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. 이런 습관은 히터로 인한 

차량 내 이산화탄소 증가를 막고 산소량은 늘려 사고

를 유발하는 집중력 저하나 졸음 운전을 예방해 준다.

장시간 히터를 사용하면 자동차 내부 공기가 매우 건

조해지기 때문에 호흡기 및 피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. 

그러므로 히터 풍량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송풍 방향은 

사람 얼굴이나 피부에 직접 닿게 하기보다는 아래, 다리 

쪽으로 향하게 해 피부 및 기관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

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자동차 히터,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?

■ 자동차 히터 관리는 이렇게

자동차 히터를 작동시킬 때 나오는 바람에서 악취나 

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거나 공조장치 내부와 통풍구 

사이에 쌓여있던 먼지가 날리게 되면 운전자나 차량에 

탑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. 그

런데도 많은 운전자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

다 냄새만 제거하려 각종 방향제를 사용하거나 그냥 방

치해 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. 

하지만 무엇보다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공기를 정화해 

주는 에어컨 필터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다. 에어컨 필터

에 먼지가 많이 끼어 있거나 교체한 지 오래되었다면 새 

제품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좋다. 에어컨 필터의 교환주

기는 교체 후 6개월 정도, 주행거리상으로는 약 5,000

마일 정도이다.

 

▣ 졸음 운전은

졸음운전의 위험도는 음주운전 수준이다. 힌국 도로

교통공단에 따르면 졸음 운전은 음주운전에 비해 사망

률이 1.7배 이상 높다.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(약60

마일)로 달리는 도중 2~3초만 깜빡 졸아도 일반 도로에

서 100m 이상을 눈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. 졸음운전

은 혈중알콜농도 0.17%의 만취 상태 운전자가 운전하

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행위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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